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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 가정의 빈곤이 주는 교훈     17-09-30

미국흑인의 빈곤은 미국에 있었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논리는 지금도 흑인들 사이와 진보성향의 정치인들 사이에 공리처럼 주장되고 가르쳐 지고 있습니다. 애브라힘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문에 조인하기는 176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즉 250여년 전에 폐지되었던 노예제도에 지금도 허물을 돌리면서 노예제도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행했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흑인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명한 흑인 경제학지이고 교수인 월터 윌리암스 박사가 이 점에 관하여 연구 발표한 칼럼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윌리암 박사는

미국 흑인의 빈곤을 야기하는 제일 원인은 든든하지 못한 흑인가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요즈음 75%의 흑인  자녀들은 남편 없는 어머니가 출산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고등하교 중퇴, 자살, 행동 장애, 깽단 가입, 범죄 법행 및 감옥에 수감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2년의 통계국 통계에 의하면 22%의 흑인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에는 70%의 흑인 자녀들이 홀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윌리암 박사는 질문합니다. 1962년 이후에도 홀 부모 밑에서 양육되는 흑인 아이들이 대폭 증가한 것이 노예제도가 강행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빈곤과의 전쟁” 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국가의 도입 때문입니까?


1938년의 사화과학 백과사전에 의하면 겨우 11%의 흑인 자녀들이 미혼모에게 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5%의 흑인 자녀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데 이것도 노예제도가 낳은 지연 현상입니까? 밝혀지는 진실은 노예해방 이후 첫 100년 동안에는 흑인 가정이 그 다음 100년 보다 더 건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때는 모든 흑인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부모가 있든지, 홀 부모만 있던지 30%의 흑인만이 가난합니다. 빈곤 선은 4명의 가족이 연수입 $24,000 (2,600만 원)이하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끄는 흑인 가정은 5% 이하가 빈곤층에 속하는 반면 독신 여성이 이끄는 가정은 37%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흑인 가족이 처참해진 이유는 노예제도나, 흑인이라는 인종, 또는 극심한 인종차별 때문이 아니고 복지 프로그램의 남용 때문이라는 진실입니다. 1900년 대에는 흑인의 실업기간이 백인보다 15%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흑인의 실업 기간이 백인보다 30%나 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0년 대에는 지금보다 인종차별이 적었다는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1900년 대의 흑인은 적어도 백인과 비등하게 구직도 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흑인의 빈곤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노조라는 것입니다. 노조내의 인종차별은 일반 사회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흑인의 빈곤 원인으로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을 그만 들먹이자는 주장을 윌리암 박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흑인 가정의 몰락을 우리 한인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 
